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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고창에서 열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갯벌’에

서 첨단기술과 창의적 체험을 결합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갯벌추진단)은 ‘찾아가는 세계유산 – 한국의 갯벌 이야기’를 주제로 람사

르고창갯벌센터 내 고창갯벌 전시관에서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체험 부스는 갯벌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씨글라스 키링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해 갯벌의 생태를 탐험하는 ‘VR 갯벌 콘텐츠’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태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씨글라스 키링 만들기’는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바다

쓰레기를 예술적 생활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갯벌추진단은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와 세계유

산 보전의 지속 가능한 의미 확산을 기대했다.

VR 갯벌은 짱뚱어와 저어새 서식지 탐험, 갯벌 상공비행 시뮬레이션 등 몰입형 체험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핵심 가

치(OUV)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서해 연안 특유의 다놔간대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의 생태환경을 간접적으로 탐험하며,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

스(Ecosystem Services)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코백 제작도 눈길을 끌었다. 체험객이 직접 생성형 AI로 갯벌 생물을 디자인하고, 이를 즉석

에서 프린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념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갯벌추진단은 이러한 창의 융합형 콘

텐츠가 “보전 메시지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는 친환경 홍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갯벌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단순히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창작하면서 갯벌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의미를 느꼈을 것”이라며 “갯벌이 수많은 생명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관리 기관으로, 보전·관리·모니터링·교육·홍보·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은 지역축제 연계형 이동 홍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3,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순회 운영될 예정이다./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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